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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~하추자~완도, 신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
- ㈜송림해운, 카페리 여객선 5월 중 운항 예정 -

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(단장 이승두)은 추자 도서민의 

해상교통권 확보 및 여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‘제주-하추자-완도’ 항로 

신규여객선 사업자 3차 공모에서 ㈜송림해운(대표이사 김만천)을 내항 정기 

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
   * 제주-하추자-완도 항로 운항 여객선(‘ㅅ‘호)은 여객 감소 및 적자 운영 등의 

사유로 ’23년 7월 17일부터 동 항로의 운항을 종료하여, 2023년 신규 사업자 

공모를 2차례(1차: 6월, 2차: 8월) 진행하였으나 신청 사업자가 없었다.

 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3차 공모에서 ㈜송림해운을 포함하여 2개 

선사에서 응모했다. 

  제주단은 7명으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7일 제주단 대회의실

에서 사업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들 선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▲사업

수행능력(재무건전성, 안전관리 계획, 인력투입 계획)▲사업계획(선박 확보

계획, 선박 운항계획, 선박계류시설, 여객서비스) 등을 평가 하였으며, 

㈜송림해운은 평가기준에서 재무건전성, 안전관리 계획 등 사업수행능력과 

여객선 투입시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㈜송림해운에 

대하여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예정으로 이르면 5월부터 

‘제주-하추자-완도’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, 추자도 주민들의 

해상교통 이용과 추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 증가로 추자도 지역 

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. 앞으로도 제주단은 여객선 안전

관리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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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사업자 선정 공고문

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4 – 67호

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

제주-완도(기항지 : 하추자) 항로에 대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를 

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 4월  18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○ 사업의 종류 :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

○ 항로명 : 제주­완도 항로(기항지 : 하추자)

○ 선정업체 : ㈜송림해운 대표이사 김만천


